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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이시아 사라왁주 코타키나발루에서 차로 3

시간 거리에는 룽구스족이 모여 살고 있는 티

낭올(tinangol) 마을이 있다 말레이시아 소수

민족이사는어디서나볼수있는롱하우스 티

낭올 마을에서도 주민들을 만나려면 롱하우스로 가야한

다 주민들이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해 롱하우스 안에

서일을하고휴식을취하고있기때문이다

룽구스족으로태어나티낭올마을에서살고있는롭슨

(Robbson32)씨는 롱하우스가 조금 불편하지만 장점이

더많은주거방식이라고설명했다

롱하우스는다섯채에서스무채이상집을나란히붙

여서 만들어요 집을 나란히 붙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

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커다란 강당 같은 공간을 만든

게특징이에요 아주오래전에는야생동물위험에서생명

을지키고식량을확보하는데공동생활이유리했기때문

에시작했어요

나무로지은집은시간이흐르면썩거나파손될가능성

이 크다 롱하우스에 사는롭슨씨도 소음을차단하기어

렵기 때문에 사생활을 지키기 어렵고 단독 주택이 편리

하다는점은인정했다 그렇지만조상들이지켜온방식이

고 자신도 살아왔기 때문에 바꾸지 않을 것이며 다음 세

대가지켜나가기바란다고설명했다 그는작열하는햇볕

이만드는고온다습한말레이시아에가장적합한주거형

태가바로롱하우스라고강조하며 방문객을실내로안내

했다

나무로만든높이약 1m 계단을올라가면터널처럼긴

공간이나온다 긴 통로를 기준으로왼쪽에는작업및 휴

식공간이 오른편에는 거실과주방 화장실 등 주거공간

이 있다 왼쪽에는 바닥과 벽면 모두가 대나무로 만들어

진평상같은공간이무릎높이에자리하고있다 굵은대

나무로된덕분에시원한바람이사방에서들어오는평상

위에는여인들이베틀에실을걸고직물을짜느라여념이

없다 오직 나무 틈새로들어오는 빛에 의지해 만든직물

이지만붉은색 초록색 푸른색 검은색까지화려한 색깔

의직물은만든이의솜씨를고스란히보여주었다 한줄기

빛에 의지해 말 없이 직물을 만드는 여인을 보고 있노라

면잠시시간이멈춘듯했다

정적을깨뜨린것은아이들의커다란웃음소리였다 롱

하우스안을맨발로힘차게뛰어다니며커다란눈보다더

크게 웃는 아이들 소리없이 직물을 짜고 있는 할머니와

부채질을하며무더위를식히고있는할아버지는아이들

을꾸짖지않는이유가있었다

티낭올에서태어나지금은코타키나발루에서주방장으

로일하고있는케니(Kenny30)씨는롱하우스에활기찬

모습이오랜만이기때문에뛰노는아이들을꾸짖지않는

다고말했다

이곳은인근에서도매우큰마을에속했어요 수십년

도훨씬넘은롱하우스부터 2년전에새로지은롱하우스

까지이곳주민만 500명이넘는곳이었어요 하지만최근

몇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코타키나발루

같은대도시로떠나그곳에서직장을얻고고향을떠나면

서한적해지기시작했어요 인구가줄면서아이들이뛰노

는 것도 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아이

들이더욱귀해졌어요

주방장으로 일한 지 13년째 그가 고향을 떠나기 전에

는 마을에 활력이 가득했다고 한다 특히 티낭올 마을은

롱하우스라는 말레이민족 전통 주거양식을 본래 모습에

가깝게보존하고있어정부로부터일정한지원을받는비

교적 여유있는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대도시로 젊은이가

빠져나가는흐름을막을수는없었다

최근 열린 에그노엘(Egnoel32)과 애리스(Aeres 여

22)의결혼식은그래서마을주민들에게더큰환영을받

았다 말레이시아소수민족인룽구스족으로 티낭올마을

에서태어난에그노엘은직장생활을하면서애리스를만

났다 두순틴달족인애리스는서로에대한마음을확인하

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 서로 다른 소수민족간 결혼이

늘어나는추세에서이들역시부부가되는데큰어려움은

없었다 오히려 상대방 문화를 존중하며 차이를 배우는

소중한경험을했다

이들은 신부가 사는 마을 방식과 신랑이 사는 마을 전

통에따라혼례를두번열었다 서로떨어져있는가족들

을배려하는동시에그들각자가지닌전통혼례방식을모

두 거치기 위해서였다 이날을 위해 마을 장인들은 신랑

신부가결혼식에입을옷을 1년여시간동안직접만들었

다 결혼식이란 중요한 날에 입을 특별한 의상은 만드는

과정도 오래걸리고복잡해이를할수있는사람은점점

줄어들고있다 그렇지만이들은전통이끊어지는것만은

막아야한다며다음세대에기술을전수할것이라고말했

다

결혼식은전통의상을입고친지앞에서사랑을맹세하

는 것으로 간단히 마치지만 마을에는 커다란 잔치였다

특히지난해부터결혼식이열리지못한상황이라더많은

마을 사람들이 축복해줬다 에그노엘과 애리스 이들 신

혼부부역시좀더많은마을주민과함께하기위해연말

에결혼식을올렸다고말했다

말레이시아 소수민족들도 요즘은 도시에서 직장생활

을 하며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통 방

식에 따라 결혼하는 게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전통을 지

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식을 만들고 집을

꾸미는 것까지 모두 마을 주민이 힘을 합쳐 결혼식을 준

비하고 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

연말로시기를정하고전통방식대로하기로했어요

코타키나발루

글양세열사진김진수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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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낭올 마을의 미래

<61>

8부 말레이시아편

젊은이떠나적적한마을아이들웃음소리에 好好

한때 500명 모여살던티낭올마을

직장찾아대도시로빠져나가한적

결혼식이라도있으면 마을 잔치

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룽구스족이살

고 있는 티낭올 마을은 주민들이 대도시

로 떠나고 있지만 아이들 웃음소리가 큰

활력이되고있다

덥고 습한 말레이시아 날씨에도 롱하

우스 안은 비교적 선선하기 때문에 여성

들은 직물을 짜고(위) 아이들은 뛰어노는

등 주민 대부분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

다

말


